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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광지,‘이색회의 명소’로 각광
경남관광재단, 남해각·이순신순국공원 내 리더십체험관·보물섬 전망대 신규 지정 ||‘독특한 매력 가진 이색
소규모 회의 공간’ 평가

입력 : 2022-08-10 15:56:09

경남 남해군의 주요 관광지가 ‘이색 회의 명소(유니크 베뉴)’로 주목받고 있다.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란 컨벤션 센터나 호텔 등 전문 마이스(MICE) 행사시설은 아니지만, 개

최 지역만의 고유한 의미나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회의

공간이나 장소를 뜻한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이 진행한 ‘2022 경남 유니크 베뉴 공모’에서 남해지역

관광거점 시설 3곳이 새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지정한 경남 9개소 가운데 3곳이 남해가

차지했다.

‘2022 경남 유니크베뉴’(이색회의 명소)로 신규 지정된 남해각 내부. 남해군 제공

‘2022 경남 유니크베뉴’(이색회의 명소)로 신규 지정된 보물섬 전망대. 남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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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유니크 베뉴’에 뽑힌 남해의 명소는 여행자 플랫폼으로 사랑받고 있는 재생문화공간인 ‘남해

각’을 비롯해 한국의 미가 담긴 이순신순국공원 내 ‘리더십체험관’, 짜릿한 스카이워크가 매력인 ‘보

물섬 전망대’ 등 3곳이다.

신규 지정된 남해각은 복합재생문화공간으로, 한국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가 보이는 빼어난 경

관을 자랑한다. 이를 배경으로 오래된 휴게소를 리모델링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공간’이 매력적이라

는 평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이 펼쳐진 관음포 일대를 배경으로 자리한 이순신순국

공원 리더십체험관은 한국의 아름다움이 담긴 이색적인 공간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경남 유니크 베뉴’에 지정되면 인증패와 함께 온라인 홍보와 홍보용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혜택을 받

는다. 또 각 유니크 베뉴 책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유니크 베뉴 마케팅과 장소에 가치를 더

하는 스토리텔링 기법 등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도 지원받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규모 행사 개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니크 베뉴

명소로서 남해군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기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신청된 경남지역 36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전문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25개소의 유니크 베뉴(이색 회의 명소)를 지정했다.

11개 시·군 25개소를 살펴보면 기존에 지정된 21개소 가운데 16개소는 재지정됐고, 시설 여건, 접근

성, 정체성 등을 종합 평가해 9개소가 신규 지정됐다.


